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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 잠재프로파일 분류: 

직업지위와 성역할유형을 중심으로 

하 문 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을 구성하는 희망직업의 지위 상한선 점수, 지위 

하한선 점수, 성역할유형 상한선 점수, 성역할유형 하한선 점수의 총 네 개의 점수를 이용하여 잠재

프로파일(Latent Profile)을 나누고 각 집단과 여성성역할,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지위, 진로결정수준 

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전체 분석 대상의 27.8%가 속해 있는 첫 번째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는 평균보다 다소 낮고 좁은 범위를, 성역할유형은 평균을 기

준으로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어 직업지위제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반면, 전체 분석 대상의 

72.2%가 속해 있는 두 번째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가 첫 번째 집단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며, 성역할유형은 보다 좁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어 직업지위확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의 각 잠재집단과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두 집단간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성역할이 높을수록 직업지위

확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학업성적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제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는 여자고등학생의 여러 개인 및 사회환경적 특성이 진로대안 프로파일 분류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대한 연구를 보다 풍부하

게 할 것이며, 진로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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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진로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로, 진로발달에 있어서 어느 

발달단계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Luzzo, 1993). 진로발달 이론에 의하면,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발달 단계상 탐색기(Super, 1972) 또는 잠정기(Ginzberg, 

Ginburg, Axelrand & Herma, 1951)에 해당되며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및 가치관 

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은 자신이 미래에 희망하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포부를 

명확히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이 진로포부를 갖는 것은 진로를 계

획하고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돕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업 등의 개인적 성취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단비, 정철영, 2005). 진로포부는 자신이 앞으로 

진로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학업과 직업에 대한 성취기대 즉,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통해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고 원하는지를 의미한다(O’Brien, Gray, Touradi & 

Eigenbrode, 1996). 이러한 진로포부에 해당하는 직업포부는 ‘희망직업’(Gottfredson, 

1981)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의 직업선택을 예언해주는 주요 변인이다. 개인의 직업

포부는 곧 그 사람의 흥미, 능력, 가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직업에 

대한 이미지나 직업에의 접근가능성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포괄

적인 개념으로, 미래의 직업적 성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관련 특성 중 직업포부가 미래에 선택하는 실제 직업과의 관련

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Rojewski, 2005). 특히 청소년기의 직업포부는 성인기에 

획득하게 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 수준 및 수입과 유의하게 관련된다고 보고되어(공

윤정, 2011) 청소년기 직업포부 형성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아동기에는 직업의 특성에 의해 직업포부를 결정한 것에 반해, 청소년기의 직업포

부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이 함께 통합되어 반영된다고 알려져 왔다. 또한 청

소년의 경우 직업포부가 개인의 교육적 성취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Schoon & Parsons, 2002)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

소년기 다양한 직업포부의 형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상담 및 진

로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 개입과 처치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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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소년의 직업포부 발달은 Gottfredson(1981)의 직업포부 발달이론을 통해 

개념화될 수 있다. Gottfredson은 개인의 진로발달이 자신의 자아개념의 발달에 따라 

직업의 선택지를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성역할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먼저 자아개념에 포함시켜 나가고 직업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식을 먼저 발달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직업포부의 제한이란 직업의 성유형과 직업

지위에 기초하여 자아개념에 맞지 않은 직업군을 점차 제거해나가면서 수용 가능한 

직업의 성유형과 직업지위 수준을 설정하고, 그 영역 안의 직업들만을 미래의 직업으

로서 고려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Gottfredson은 이렇게 좁혀놓은 잠재적 직업목록

들을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영역(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로선택시 성역할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진로발달의 핵심적 시기로 재조명하였다. 

특히 14세 이후 청소년들은 이전 발달단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허용되는 

진로대안의 영역을 확립하는 시기로, 어떤 선택이 가장 선호되고 수용되는 것인지 보

다 구체화되는 단계이다. 즉, 청소년 중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선택

의 외적 기준이 되는 직업의 성별 유형에 대한 인식과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개념발달이 마무리된 단계(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성인과 동일한 직업에 대한 인지지도를 갖게 되므로(황매향 외, 2003), 직업의 

성역할유형과 직업지위에 따라 청소년기의 진로대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안정화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복잡한 진로발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sipow, 1983). 연구자들은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더 빨리 직업포부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거나(공윤정, 2011; Lee & Rojewski, 2009), 처음에는 넓은 

범위의 직업포부를 가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etz, 1994).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높은 포부를 가지며 직

업의 지위수준에서 보다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교적 덜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하기도 하였다(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4). 최근 20년간 사회변화와 함께 전형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가고 있으며(Perrone, 2009), 높은 지위의 직업은 자신의 

성역할과 달라도 진로대안영역에 포함시키려는 경향도 있는 점(공윤정, 2011) 등을 

고려하면, 여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의 독특성 및 집단별 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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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진로대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역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공윤정, 2011; 김경주, 송병국, 2011; 오헌석, 최예슬, 2009; 이성식, 

2004; Gottfredson, 1996; Schoon & Parsons, 2002; Slocum & Bowles, 1968; Super, 

1953) 등을 제시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이 청소년의 진로대안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Scott, Reppuci & Woolard, 1995). 

한편, 직업포부 및 진로대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변인간의 관계에 치중하

였다(김복환, 2013; 이성식, 2004; 황매향 외, 2003). 이러한 연구들은 직업포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선택한 희망직업의 직업지위와 성역할유형에 따른 상한, 하한 

경계선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는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 

centered approach)을 취하였다. 그러나 변수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통해서는 진로대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Moffit나 Patterson와 같은 유형학 이론가들은 특정 행동발달 수준

을 보이는 집단도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집단별로 관련된 고유

의 원인 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현안나, 2009). 따라서 청소년은 진로대안영역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므로 각 집단별 특성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방법을 사용

하고자 한다. 사람중심적 접근은 변수와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기존의 변수중심적 접근과는 달리, 모수 추정값에 따라 몇 가지 집단으로 분류

되는지에 초점은 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은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 

잠재집단으로 특히 연속변수로 간주되므로 잠재프로파일(latent profile)에 해당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진로대안영역의 유형화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대안 패턴

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정 진로대안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진로대안영역의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즉 여성성역할,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적 및 진로결정수준

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여자고등학생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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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직업포부와 진로대안

Gottfredson(1981)은 ‘직업포부 발달이론’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설명

하고자 하였다. Gottfredson(1981)은 기존의 전통적 진로상담가들(예. Parsons)이 개인

의 특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및 이 둘 사이의 정확한 추론을 강조한 

것에 반해,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이 둘 사이의 합리적인 

추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과 직업이미지의 판단 준거로 심리적 특성보다 

사회적 요인들을 강조하였다. 

Gottfredson(1981)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성역할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능력 등을 

먼저 자아개념에 포함시켜 나가고 직업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식을 먼저 발달시켜 

나간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직업의 이미지가 있으며, 이에 근거

하여 자신에게 맞지 않은 직업들을 제거해 가며서 자신에게 알맞을 것이라 생각되는 

잠재적 직업들로 구성된 진로대안영역을 구체화하고 좁혀 나감으로써 최종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진로대안영역이란 자신의 직업목록을 직업의 지위와 직업의 

성역할 유형이라는 기준에 의해 제거해 나가면서 남게 되는 희망직업군의 범위를 말한다. 

Gottfredson은 사회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진로의 발달적 관점에 통합시켜 1단계∼ 

4단계의 각 발달 시기별로 특정한 기준(크기와 힘, 성역할, 사회적 가치, 내적고유

자아)에 기초한 체계적인 직업적 포부의 발달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마지막 4단

계인 내적 고유자아 지향 단계(14세 이상)에 이르면, 직업발달이 의식적인 인식 안에

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앞선 세 단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대안들을 

제거하였다면,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격, 흥미, 능력에 기초하여 가장 적합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14세 이후 청소년들은 이전 

발달단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허용되는 진로대안의 영역을 확립한 시기로, 

앞의 세 단계가 수용하기 힘든 직업대안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비해 이 마지막 

단계는 어떤 선택이 가장 선호되고 수용되는 것인지 구체화되는 과정이다(황매향 외, 

2003). 또한 이들 청소년들은 내적인 목표나 자기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자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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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개인적인 지각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의한 사회적 영역인 진로대안영역 안에

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을 탐색한다. 따라서 4단계에 해당

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대안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미래 진로 계획 및 직업 

선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진로대안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성역할과 진로대안

Super(1953)는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는가를 의미하는 자아개념이 

개인의 진로결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성 또는 성역할이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Gottfredson(1996) 역시 직업포부 및 진로대안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지위, 능력 

등의 요인들 중에서 특히 성역할이 가장 견고하며 일관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관련 연구자들은 개인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라 직업선택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인다

고 보고하였으며(김현정, 2000), 성역할사회화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황도연, 2009). 특히, 여성이 설정한 진로대안영역의 성역할경계선은 남성보다 

반대 성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공윤정, 2011; 이성식, 

2004; Gottfredson, 1996). 이러한 결과는 직업인지 지도에서 여성적인 직업이 보통 

중간 수준의 지위에 몰려있는 반면, 남성적인 직업은 높은 수준의 지위에서 낮은 

수준의 지위까지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즉 여성들은 높은 지위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남성적인 직업을 허용해야 하나 남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성역할과 진로대안영역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 지위와 진로대안

Gottfredson(1981)은 진로대안영역의 직업 지위 하한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위를 들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낮은 수준의 지위에 

거부감이 적으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소년들은 지위 수준이 낮은 직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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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더욱 실패감을 느낄 것이고 주변의 저항도 더욱 거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직업의 성유형보다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을 더 선호하며(이기학, 

2005), 고등학생들은 직업포부에서 자신의 성역할과 직업의 성유형의 매칭보다는 직업

지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공윤정, 2011). 

특히,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그들의 직업포부에 상

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choon & Parsons, 2002). Blau와 Duncan 

(1967)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학생의 직업지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Gottfredson(1981) 역시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직업지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도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며(이정미, 2000), 부모의 지위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의 지위가 다르며 부모의 지위가 높은 학생들이 지위가 높은 직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오헌석, 최예슬, 2009). 반면, 학생의 직업포부와 부모의 

지위 수준은 관계가 없다고 연구도 있다(박열매, 2011). 

3) 학업성적과 진로대안

Gottfredson(1981)은 개인의 능력이 진로대안영역에서 이상적인 직업포부를 결정하

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진로대안의 직업지위 상한선 즉,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들의 한계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능력수준을 들었다. 

선행연구들은 전공과 직업선택에서 그 직업에 대한 능력과 유용성의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Eccles, 2011). 국내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청소년의 교육포부

와 직업포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김경주, 송병국, 2011; 정지혜, 

2006). 여자 고등학생의 직업포부수준과 성적은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공윤정, 2011) 

직업포부는 학생의 능력과 관련된다(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연구자들은 학업 

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 학업이 우수한 청소년의 

포부수준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다(황매향 외, 2006). 한 연구

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선호하는 직업을 물었을 때, 의사나 회계사 같은 직업보다 트

럭 운전수나 경찰관 같은 직업을 응답할 비율이 더 많았다(Slocum & Bowles,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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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들이 무조건 높은 지위의 직업들을 선호하지는 않으며, 

자신들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진로결정수준과 진로대안

진로에 대하여 특정수준의 포부를 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이후의 

진로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제 직업선택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O’Brien et 

al., 1996). 진로결정(career decision-making)이란 자신의 직업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

하고, 직업세계에서 지속적인 성공과 안정을 꾀하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Lopez & Ann-Yi, 2006).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진로결정수준이란 진학, 

취업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말한다(고향자, 1993). 즉, 자신의 

진로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

에 대해 확고한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높은 점수는 보다 확고한 진로

결정을 의미한다. Osipow(1999)는 진로결정의 문제가 전 생애를 통해 빈번하게 변경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생애전체의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결정은 직업적 미래, 심리적 안녕, 건강, 사회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일생

동안 계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성미, 2004). 

국내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현재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는 낮은 수준의 결정에 대한 확신성, 낮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

이라고 지적하였다(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2010). 또한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능력,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방법에 익숙치 않아 누군가

가 결정해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며 충분한 탐색없이 성급한 

조기종결을 보이는 등의 진로결정상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미, 2004; 

Scott et al., 1995). 

이러한 진로결정의 문제는 청소년이 희망 진로 또는 직업에의 실현 가능성과 접근

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그들의 진로대안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그들의 진로

대안영역의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발달단계상 진로대안영역이 너무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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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학생들은 좁은 집단의 학생에 비해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현실에 

맞는 접근가능성(accessibility)과 일치가능성(compatibility)을 고려하지 못한 직업적 대안

을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이 진로대안영역에 따른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들 집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진로대안영역의 측정

직업포부 및 진로대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직

업적 선호들을 하나의 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선호 영역이나 선호의 변화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Howard et al., 2011). 진로대안영역의 측정과 관련된 한 연구(Leung, 

Conoley & Scheel, 1994)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직업포부를 

회상하게 하여 이를 나이 대에 따라 나누고 각 직업포부의 성역할 유형점수와 지위

수준 점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각 시기별로 나누어진 직업포부의 성역할 유형점수 

범위와 지위 수준 점수 범위를 곱하여 시기별로 진로대안영역의 크기를 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이성식(2004)은 자신에게 실현가능하면서 만족스러운 직업들을 자신

의 직업인지도상에 위치시키고 지위수준 점수, 성역할 유형 점수들 중 최고값과 최저

값으로 진로대안영역을 구하였다. 김영은, 정철영과 이건남(2012) 역시 실현가능하고 

만족스러운 직업명을 개인의 직업인지도상에 위치시키고, 이 직업들의 지위수준 점수

와 성역할 유형 점수들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구하여 한 개인의 진로대안영역의 지위

상한선, 지위하한선, 성역할유형상한선, 성역할유형하한선을 구하였다. 반면 유정이, 

김지현과 황매향(2004)은 직업포부 질문(장래에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

하는 정도)의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 답한 직업목록들을 뽑은 다음, 그 직업들 중 주

관적 성유형값이 최고인 직업에서 최저인 직업을 뺀 차를 주관적 성유형 직업포부

로 명명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관적 사회적 지위 직업포부를 구한 후, 성유형 차

이값과 사회적 직업 차이값의 곱(면적)을 구하고 직업포부로 명명하였다. 

한편, 유홍준과 김월화(2006)은 직업지위를 직업에 대하여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직업위세와 직업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이용한 직업지위점수를 교육과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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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로 산출하여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선행연구자들의 측정방법을 토대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로대안영역의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사회

환경적 변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의 잠재프로파일은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의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의 잠재프로파일과 성역할,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적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을 설명하기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4개 

여자고등학교, 9개 학급, 총 290명(1학년 106명, 2학년 93명, 3학년 91명)을 연구대상

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1)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경(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KSR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Bem의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고안된 성역할 검사 제작 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이 각각 20개씩 총 60문항, Likert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 문항만을 사용

하였으며, 정진경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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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성적

학업성적을 알아보기 위해 1학기 자신의 평균 등급(소수점을 반올림한 결과)을 

설문지에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여자 고등학생의 평균 등급은 1등급∼9등급까지 

분포하고 있다. 

3) 사회경제적 지위

Gottfredson(2005)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비추어 개인의 진로

대안영역을 설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객관적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료 보다는 

학생이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 고등학생이 지각하

는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을 평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정 형편’에 대해 Likert 5점 

척도(1, 하∼5, 상)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진로결정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향자(1993)가 번안한 진로결정검사(Osipow, 

Carney & Barak, 197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2문항(1, 2번)과 교육과 직업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16문항(3∼18번) 및 앞에

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주지만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는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번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높

은 확신수준을 의미하며, 3∼18번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반응형 문항을 제외한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고향자(1993)

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5) 진로대안

 

진로대안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흥준과 김월화(2006)의 직업분류 125개 중에서 

이성식(2004)의 직업목록, 이아라(2006)의 직업목록, 김복환(2013)의 직업목록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직업목록 중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여자고등학생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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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며, Holland의 흥미유형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총 60개의 직업목록을 선정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60개 직업목록 중에서 “자신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현재 자신이 고려하고 있거나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질문을 통해 희망직업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희망직업은 사회경제적 지위(유흥준, 

김월화, 2006)와 성역할유형 점수(한국고용정보원, 2009)로 변환하여 이들 각각의 

상한점과 하한점을 진로대안영역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직업의 성역할

유형 점수는 각 직업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진로대안영역을 구성하는 희망직업의 지위 상한선 점수, 지위 하한

선 점수, 성역할유형 상한선 점수, 성역할유형 하한선 점수 총 네 개의 점수를 이용

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다양한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조합들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고, 체계적이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모집단의 하위 집단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적합한 방식이다(이정은, 2010). 

이를 위해 Mplus 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정하기 위한 지수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LMR_LRT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Entropy 지수를 사용하였다. 적

합도 지수인 AIC와 BIC는 모두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한 지수로 그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사용되는 LMR_LRT는 잠재프

로파일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비

교하는 방법으로 조정된 χ2 차이로 검증한다. 즉, k개의 집단 모형과 k-1개의 집단 

모형을 비교할 때, LMR_LRT의 p-value값이 유의하면 k개 집단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

면 k-1개의 집단 모형을 선택한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Entropy 

지수는 각 하위집단을 분명하게 분류하였는지 즉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값으로, 0에서 

1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Kreuter, Yan & 

Tourangeau, 2008).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만으로는 집단 구분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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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준과 함께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고자 하였다

(McCrae, Champman & Christ, 2006).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의 잠재프로파일과 여성성역할,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지위, 

진로결정수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측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여성성
역할

2. 
학업
성적 

3.
사회

경제적 
지위

4.
진로
결정
수준

5.
직업
지위
상한

6.
직업
지위
하한

7.
성역할
상한

8.
성역할
하한

1

2 .043

3 -.100 .242**

4 .061 .133* .159**

5 .034 .149* .127* -.116

6 -.050 .220** .049 .110 -.040

7 .105 -.321** -.109 -.140* .077 -.368**

8 .080 -.145* -.041 .167** -.369** .219** .156**

평균 86.58 5.74 2.92 47.51 76.79 66.36 82.28 23.93

표준

편차
14.19 1.71 .73 10.06 4.60 5.46 22.70 22.42

주. **p < .01,  *p < .05

표 1 

관측변수 간의 단순상관 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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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대안 잠재프로파일 분류

1) 진로대안의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진로대안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를 구성하는 직업지위 상한, 직업지

위 하한, 성역할 상한, 성역할 하한 점수를 산출하여 그 조합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분류하여 산출되는 지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AIC, BIC, SSA_BIC 값의 변화그래프(그림 1)를 살펴보면 2집단, 3집단, 

4집단 보다 5집단의 값이 훨씬 낮아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ntropy 지수는 2집단이 가장 좋고 3집단으로 갈 때 다소 감소하다가 4집단

에서 다시 증가한다. Entropy 지수만으로 보면 2집단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 LMR_LRT의 p-value값을 살펴보면, 3집단부터 

p<.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집단만이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집단과 5집단의 경우 한 개의 집단에 해당되는 사례수가 각각 13명, 10명이며, 이것은 

전체 사례의 5% 미만에 해당되어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와 

통계적 유의도 검증 결과 및 5%미만 집단수를 최종적으로 종합해 볼 때, 2집단 또는 

3집단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집단 중에서 3집단은 LMR_LRT의 p-value

값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집단이 더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2 3 4 5

AIC 3449.004 3434.340  3430.142  3292.632

BIC 3506.579 3527.899 3559.685 3458.159

SSA_BIC 3455.848 3445.461 3445.541 3312.308

Entropy .897 .794 .810  .790

LMR_LRT 596.856 34.056 21.482 33.696

LMR_LRT

p-value
.011 .380 .458 .595

전체사례의 

5%미만 집단수
0 0 1 1

표 2 

잠재프로파일의 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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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AIC, BIC, SSA_BIC 변화

2) 진로대안 집단 분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대안 집단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집단은 전체 분석 대상의 27.8%가 속해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는 평균보다 다소 낮고 좁은 범위를, 성역할유형은 

평균을 기준으로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 첫 번째 

집단을 직업지위제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 분석 대상의 72.2%가 속해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가 첫 번째 집단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며, 

성역할유형은 보다 좁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이 두 번째 집단을 잠정적으로 직업지위확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진로대안집단을 각 요소별로 영역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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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크기
(N)

집단비율
(%)

지위 상한 지위 하한
성역할

유형 상한
성역할

유형 하한

잠재프로파일 1 75 27.8 -.047 -.139 .525 -.555

잠재프로파일 2 195 72.2 .530 -.637 .323 -.323

표 3 

각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구성 비율 및 표준화된 추정평균

 잠재프로파일1

 잠재프로파일2

성역할상한성역할하한

직업지위상한

직업지위상한

그림 2. 진로대안 집단 분류

3. 진로대안 잠재프로파일과 영향 요인 검증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 잠재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잠재집단인 직업지위제한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두 번째 집단인 직업지위확대 

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직업지위확대 집단은 직업지위제한 집단에 비해 사회

경제적 지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성성역할이 높을수록 직업지위확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학업성적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제한 집단

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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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집단
기준집단

(Reference 
Class)

독립변인 계수 표준오차 t p

직업지위

확대 집단

(2집단)

직업지위

제한 집단

(1집단)

여성성역할  0.026 0.010 2.578 **

사회경제적지위  -0.043 0.096  -0.446 -

학업성적 -0.091 0.025  -3.571 ***

진로결정

수준
-0.073 0.017 -4.214 ***

표 4 

진로대안 잠재프로파일 영향 요인

Ⅴ. 논  의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은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을 조력하는 과정이며, 이는 

발달과 선택의 개념을 토대로 한 청소년 진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9). 특히 개인은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는 진로를 선택했

을 때 선택한 진로에 대한 만족도와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희망직업의 선택을 의미하는 진로대안영역 

즉 직업선택의 폭을 좁혀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복잡한 진로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으며(Osipow, 1983) 특히 여자청소년의 진로발달 과정은 더 복잡하고 외부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연구에서 희망직업에 대한 직업포부와 진로대안에 

대한 요구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었으며(Heibert, 1998), 진로대안영역의 측정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몇몇 연구(김복환, 2013; 이성식, 2004; 황매향 외, 

2003)의 경우, 직업지위 점수와 성역할유형 점수에서 측정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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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점수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희망

직업의 지위수준으로 직업포부 수준을 파악하고 직업포부 수준이 낮은 경우를 진로

발달의 측면에서 문제시 여기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므로 직업포부 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직업을 선호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의 직업발달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특성에 적절하며 실현가능한 직업을 잘 선택하여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복잡한 진로발달의 

단계에 있는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의 유형화 연구를 통해 그들이 진로대안의 

패턴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각 집단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정 진로

대안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진로

대안영역의 각 집단에 따라 어떠한 접근을 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분석대상인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은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 대상의 27.8%가 속해 있는 첫 번째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는 평균보다 다소 낮고 좁은 범위를, 성역할유형은 평균을 기준

으로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어 직업지위제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반면, 전체 

분석 대상의 72.2%가 속해 있는 두 번째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가 첫 번째 집단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며, 성역할유형은 보다 좁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어 직업지위확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집단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만의 구체적인 뚜렷한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 위와 같이 명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들의 진로대안 집단 구분에 있어서 성역할유형보다는 직업지위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2/3이상의 학생들이 아직 자신의 희망직업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직업의 성유형

보다 직업지위를 더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공윤정, 2011; 이기학, 200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의 각 잠재집단과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간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성성역할이 높을수록 직업지위확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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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제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성적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무조건 높은 지위의 직업보다는 자신에게 적절

하고 안정적인 희망직업을 이미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무조건 높은 지위의 직업들을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Slocum & Bowles, 1968)를 통해 일정 부분 지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업지위확대 집단의 경우, 자신의 여성성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직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업의 사회적 개념을 제대로 형성하

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고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및 능력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통해 진로대안을 선택하고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도 직업세계에 대한 보다 체험적이며 올바른 직업가치 및 태도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황매향 외, 2004). 다음으로, 직업지위제한 집단의 

경우는 직업지위면에서 좁은 범위의 희망직업을, 성역할유형면에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집단으로 학업성적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집단의 경우, 자신의 희망직업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적

으로 가능한 직업인지 또는 자신의 성역할과 희망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 이외의 진로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다른 능력들(예. 인간관계 능력, 자기이해 

능력 등 다중지능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의 평가를 통해서도(공윤정, 2011) 

직업포부 및 진로대안과 관련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여자고등학생의 여러 개인 및 사회환경적 특성이 진로대안 프로파일 

분류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진로대안을 변수중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찰대상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분석대상인 여자고등학생들이 갖는 

진로대안 하위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프로파일과 그 조합의 형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학문적 차별성이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대안의 직업지위와 성유형의 상하 경계선, 또는 직업포부 수준에 대한 연구(이성식, 

2004; 김복환, 2013; 황매향 외, 2003) 보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대안영역의 특성에 

따른 개입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들 미래의 대학과 전공 선택, 직업 선택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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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도 보다 실제적인 개입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으로 국내 일부 지역에서 편의적 표집법에 의해 선택되어졌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표집 

범위의 다양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학교특성별, 남녀집단별 비교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진로대안 측정 방법이 대체로 안정적이

라고 보고되었지만(이성식, 2004) 객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객관화된 진로대안영역을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명칭에 있어서 

특히 두 번째 집단의 경우 첫 번째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직업지위확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두 번째 집단의 고유한 특성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진로대안에 영향을 주는 변수(예. 진로자기효능감, 부모지지, 흥미 등)를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

의 진로대안을 집단별로 나누어 각 집단에 따라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할 것이며, 

진로상담 전략과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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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latent profiles in the 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 amongst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ith a focus on career status and feminine gender roles

Ha, Moon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latent profiles in the zones of 

acceptable alternatives amongst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test the 

relationship of the above to feminine gender roles, socio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on determining latent profi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two types of latent profiles in the zones of 

acceptable alternatives: A ‘Limited group of job status’ and an ‘Expanded group of 

job status’. It was also found that socioeconomic status between the two group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whereas the higher female gender role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Expanded group of job status’, and those demanding  

higher academic achievement level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Limited group of job stat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enrich future research into career choices and decision making as well as to 

help develop preliminary materials for career counseling of adolescents, especiall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Both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adolescents, the 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 feminine 

gender roles, socio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career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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